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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3.(수) 14:00 배포 2024. 10. 23.(수) 14:00

하얼빈 의거 115주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사상이 
더 멀리 더 높게 퍼지길

- ’24. 10. 24.~’25. 3. 3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안중근 서’ 개최
- 10. 23. 유인촌 장관 개막식 참석해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0월 23일(수) 오후,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5주년 기념 특별전 

‘안중근 서(書)’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기린다.

  이번 개막식에는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과 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영렬 관장 등이 함께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10월 24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이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삶과 사상을 조망한다. 특히 안중근 의사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아 쓴 유묵 ‘독립’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에 

다시 공개하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안중근 의사는 누구보다 나라를 걱정했고, 교육자로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했으며, 대한국 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에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었다.”라며, “이 전시를 

통해 묵향으로 피어난 의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그분의 숭고한 사상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더 멀리 더 높게 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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